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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黨倡義錄 』 해제

고수연 *

본 책의 標題는 上黨倡義錄으로 朴之垕와 朴昌漢이 편찬하여 1773년(영조 49)에 발간하였

다.

庚申換局(1680)․甲戌換局(1694)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한 南人 계통의 양반들과 乙巳換局

(1725) 이후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少論 過激派 양반들은 영조와 노론 정권의 교체를 위하여

1728년(영조 4) 3월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무신란을 일으키게 된다.

반군은 1728년 3월 15일 청주읍성에 이어 상당산성까지 점령하였다. 그러자 청주지역 사

족들은 소극적으로나마 여러모로 반군을 진압하려 하였고, 안성·죽산까지 진출한 반군이 관

군에게 진압되는 3월 24일을 기점으로 청주에서 일제히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시작한다. 상당

창의록에는 바로 이때 반군을 진압하고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을 탈환한 대표적 의병의 활동

내용을 수집하여 엮은 책이다.

상당창의록은 1冊의 14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5×18.6cm이다. 목판본으로

四周單邊에 半郭․有界로 10行20字이며, 版心은 上下向黑魚尾이다. 소장기관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이다.

책의 목차는 上黨倡義錄序, 淸州府討逆梟首圖, 上黨山城討逆圖, 倡義錄, 遺補 순이다.

(1) 上黨倡義錄序는 1773년 2월 28일에 黃景源이 작성한 서문으로 무신란 당시 의병의 義

烈을 표창하여 후세에 빛내주기를 바란다면서 서문을 작성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李

縡의 문인이었던 편찬자 박창한이 같은 이재의 문인으로 文識이 있는 황경원에게 서문을 청

한 것으로 보인다.

(2) 淸州府討逆梟首圖는 의병 朴敏雄이 청주병영으로 들어가 반군 李橚 등을 참수하여 깃

대에 매달고 상당산성으로 향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 上黨山城討逆圖에는 의병 黃龍澤 등이 성으로 들어가서 반군 18명의 목을 베고 상당

산성을 점령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4) 倡義錄에는 먼저 朴敏雄의 의병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朴敏

俊․朴之垕․延壽昌․李世命․朴重最․李鵬海․閔鎭綏․吳德明․金夢魯․兪彦協․金光魯․

卞觀夏․李慶雨 등 총 14명의 의병이 기록되어 있다. 인명 뒤에는 의병활동의 내용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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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변관하와 이경우는 무슨 까닭인지 ‘本初가 오지 않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이

름만 기록되어 있다.

창의록에 기록된 의병들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朴敏雄(1674-1732)은 순천박

씨로 호는 西湖山人이다. 부사 朴元震의 손자로 무신란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고향 청주로 돌

아와 군사 수백인을 모집하여 반군의 진압에 나섰다. 박민웅은 이후 대신들의 추천으로 忠淸

兵馬虞候 兼 倡義使로 임명되었다.

朴敏俊은 朴敏雄의 아우로 자는 彦伯이다. 형이 의병을 일으키자 선봉이 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본 책의 편찬자이기도 한 朴之垕는 순천박씨로 자는 馨伯이다. 박지후는 임진의병장 朴春

茂의 5대손이자, 병자호란 때 순절한 朴東命의 현손으로 1727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하던 중 무신란이 일어나자 아들 朴龍漢·朴光漢을 선봉, 從弟 朴之彩·朴之蘭을 後隊, 柳時黙·

南天重을 종사관으로 삼아 의병 100여 명을 모아 族叔 朴敏雄과 함께 연합하여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의 반군을 진압하였다.

延壽昌(1687-?)은 곡산연씨로 延最績의 아들이다. 자는 文擧이며, 門蔭으로 예산현감을 지

냈다. 난이 일어나자 趙持誠·趙完澹의 부자를 시켜 의병 40여 인을 모으게 하여 청주읍성의

반군을 진압하고, 그 뒤 朴敏雄과 합세하여 상당산성으로 향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李世命(1674-?)은 전주이씨로 자는 聖叟이다. 난이 일어나자 從姪 李泰之를 副官으로 삼

고, 堂姪 李元之·李亨之 형제를 從事官으로 삼고, 三從 李希命·李宗人·李敏核을 선봉으로 하

고, 再從 李啓命·李徵命을 後部로 하고, 閔遇聖·閔詗運으로 粮職을 삼고, 친지 70여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청주읍성에 이르러 朴敏雄 군과 합세하여 반군을 진압하고, 다시 상당산성

에 들어가 진압하였다.

朴重最는 상주박씨로 己卯名賢 朴光佑의 6대손이며, 자는 器伯이다. 난이 일어나자 아우인

진사 朴敏㝡와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박민웅과 합세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李鵬海는 한산이씨로 고려말의 명현 李穡의 13대손이다. 從弟 李思海, 堂姪 李重著, 鄕人

金陽龜 등을 이끌고 수백 인을 모아 창의하여, 청주읍성의 동문을 치고 朴敏雄의 군과 합세

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이붕해는 무신란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 李鳳祥, 비장 洪霖, 영장 南

延年 세 장수를 제향한 三忠祠(표충사)의 건립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閔鎭綏(?-1728)는 여흥민씨로 예종대에 이조정랑을 지낸 閔粹의 8세손이다. 자는 士安으로

權尙夏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난이 일어나자 인근 친지 100여 명을 규합하고 士人 李鵬海

등과 합세하여 상당산성에 들어가 반군을 진압하였다.

吳德明(1675-1732)은 보성오씨로, 자는 德甫, 호는 上黨逸民이다. 한성부서윤 吳熽의 손자

이며, 호조참의에 증직된 吳應昌의 아들이다. 무신란이 일어나자 상당산 아래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청주목사 朴鏜으로부터 반란을 듣고 창의하였다. 그는 우선 山東 束伍軍이 반군에 투

항하지 못하도록 막고 반군이 나누어주는 곡물을 향민이 받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3

월 24일 두 아들 吳昉·吳曼과 함께 의병 62명을 이끌고 산성을 쳐서 반군 수십 인을 베고

運薵軒에서 30여 인을 사로잡았다.



- 3 -

金夢魯(1694-1738)는 청풍김씨로, 자는 聖希, 號는 歸農堂이다. 郡守 金樞의 아들이다.

1716년(숙종 42)에 무과에 급제하여 내외 직을 두루 거친 후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

다. 1726년에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청주로 돌아왔다. 난이 일어나자 前注書 柳彦協 및 三

從兄 金光魯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수백 명을 모병하였다. 유언협과 김광노를 종사관으로

삼고 아우 金應魯·金範魯, 재종질 金致龜, 무인 柳彦翕·朴重天 등을 비장으로 삼아 도순무사

吳命恒에게 격문을 띄워 창의 사실을 알렸다. 청주읍성을 야습하여 반군들을 잡아 목을 베

고, 상당산성으로 향하던 중 이미 진압되었다는 말을 듣고, 회군하여 읍성에 남아있던 반군

을 진압하였다.

前注書 兪彦協과 김몽로의 三從兄 金光魯는 무신란 당시 김몽로의 종사관이 되어 의병활

동을 하였다.

卞觀夏(1666-1737)는 초계변씨로 字는 禮甫이다. 부친 卞東尙은 송시열의 문인이며, 변관

하 역시 송시열과 권상하에게 학문을 배웠다. 1714년(숙종 40)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무반으로

翊贊을 지냈다. 무신란이 일어나자 먼저 의병을 일으켜 檄文을 지어 遠近에 고하였으나, 原

從功臣의 기록에만 들었을 뿐 본 책인 「上黨倡義錄」과 「淸州戊申奮武錄」에 그에 대한

사적이 누락되어 있다. 이후 1788년(정조 12) 무신년에 殉國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적이

褒揚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할 때, 조정에서 쌀과 고기를 내렸다.

李慶雨는 고성이씨로, 자는 茂叔, 호는 寒竹堂이다. 무신란에 의병을 일으켜 李鵬海, 閔鎭

緩, 卞觀下 등 의병장과 청주 인근에서 군사를 수습하여 인솔하고 淸州邑城 남문밖에 이르니

이미 朴敏雄이 신천영과 이기좌를 처참한 뒤였다. 그리하여 성문 안에서 합세하여 남은 반군

을 진압하였다.

이들 14명 중 유언협과 김광로를 제외한 12인은 奮武原從功臣 1등을 받은 공신이다. 유언

협과 김광로는 그 의병활동의 공로로 인하여 상당창의록에서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14명의 의병들은 대부분 박민웅과 합세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론적 성

향을 지닌 청주지역 가문으로 파악된다. 연수창의 아버지는 1693년 仁顯王后 폐위의 부당성

을 상소하다 옥사한 감찰 延最績이며, 변관하의 아버지 역시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문인인

卞東尙이다. 변관하도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우고 권상하의 문인이 되었다. 또 민진수도 권상

하의 제자였으며, 박민웅 역시 노론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박민웅은 1716년 11월 화

양서원 사액과 치제에 참여했으며, 1722년에는 도암 이재의 문하에서 유학하기도 하였다. 박

민웅의 조카인 박지후 역시 이재의 문인이었다.

(5) 遺補에는 공신에는 들지 못했으나 무신란 당시 청주에서 의병으로 공이 있는 士人 金

世觀, 同知 金晉凞, 士人 金世萬, 士人 柳祉錫, 土校 金志恒·成志行·金萬弼·金鐵과 남연년의

家奴 晩萬·憲禮, 土校 李時輝, 妓生 海月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金晉熙는 공조참판 김우항의 서자이자 숙종 때 우의정에 오른 서인 노론 金宇杭의

조카이다. 당시 김진희는 상당산성 아래에 살았는데, 난이 일어나자 州校 李鎭遇·趙重廉과 의

병을 70여 명을 모아 은밀히 상당산성을 지키는 포수들을 타이르고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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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영을 생포하였다. 그러나 무신란 직후 논공에서 김진희의 의거는 빠졌다가 정조 무신년

(정조 12, 1788) 무신년에 從征한 將士로서 생존한 사람과, 의를 지켜 殉國하였으면서도 아직

까지 공적이 褒揚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할 때, 金元行의 글을 청주현감 鄭杆과 충청도 관

찰사 洪檍이 장계하여 증작되고, 자손에게 포상이 내려졌다.

사인 金世萬 역시 의병 17인을 이끌고 반군인 軍校 韓震興을 베는 공을 세웠으나 당초에

는 녹훈에 이름이 빠졌었다. 1788년(정조 12) 그 공이 인정되어 자손에게 포상이 내려졌다.

사인 진주유씨 柳祉錫은 아들 柳挺箕·柳挺斗와 士校 金斗江 등 의병을 거느리고 안성·죽

산에서 패주하는 반군 柳海를 사로잡은 공이 인정되어 역시 1788년에 추가로 錄勳되었다.

기생 해월(?～1734)은 본래 청주영의 기녀로 무신란이 일어날 당시 비장 홍림의 첩이었다.

홍림이 반군에게 죽은 후 유복자를 낳아 7년 동안 키운 후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러한 해월

의 정렬을 유생 민이혁 등이 상소하여 1738년 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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